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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소 푼도의 노틀담 학교, 지역 공동체에 장미를 나누어주다. 

 

1923년, 브라질 주들을 연결하는 철도를 통해 10명의 독일 수녀들이 새로운 사도직을 시작하기 위해 
파소 푼도로 왔습니다. 바로 리오 그란데 도 술 주 내부에서 교육과 복음화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수녀들의 필요성을 설명한 야콥 회퍼 신부로부터의 초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전 
포르투갈 이민자들, 최근 독일과 이태리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많지 않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먼 거리와 견디기 힘든 열기, 우기의 험하고 흔히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때문에 
수업 참석율은 매우 불규칙하고 아이들도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여 수녀들은 1923년 6월 7일에 장미꽃다발을 든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파도 
푼도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선교사 정신으로 수녀들은 교육과 복음화 사도직을 시작했고 올해 2018년 
9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자 2018년 8월 7일, 파소 푼도의 노틀담 학교 학생들은 95년 전 10명의 
수녀들이 도착했던 오래된 기차역을 지나는 보행자들이나 운전자들에게 95 송이의 장미꽃을 
선사했습니다. 동시에 노틀담 학교는 파소 푼도 시에 도시의 161주년 기념일에 161송이의 흰 장미를 
나누어주며 이를 기렸습니다.  

수녀들이 도착하자마자 건내받았던 장미의 상징적 몸짓을 재현함으로써 노틀담 학교들은 거의 1세기 
동안 자녀들을 윤리적, 인간적, 지적 양성을 포함하는 노틀담 교육에 맡겼던 파소 푼도 시민들에게 
그들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